
13기 딜리팀 무빙스쿨 보고서  

공동 주거의 새로운 대안, 쉐어하우스 

D-WELL In -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주거 커뮤니티(쉐어하우스) 비영리 단체이다. 

이 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체인지 메이커, 사회혁신가, 활동가로 부르는데 디웰은 이들이 연대 / 협력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만드는 사회 변화를 꿈꾼다. 

민달팽이 유니온 - 공동 주거를 실천함으로써 사회 제도 문제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 단체이다. 연대 학생회

에서 시작했고, 청년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 연대 전체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자 이제 딜리팀 출발!  

저희는 쉐어하우스를 주제로 디웰과 민달팽이 유니온을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디웰은 성수동 뚝섬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구파발역에서 지하철으로 

갈아탔습니다. 조금 더 걸어보기 위해 구파발역보다 한 정류장 일찍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몰라서 그냥 내렸다는 게 함정 ㅠ ㅠ 



 

그래서 길도 물어봤습니다. 

자발적 불편을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지도는 보지 않고, 주민분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바로 지하철 역을 찾을 수 있었어요. 

 

긴 시간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성수동에서 찾은 디웰 살롱.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나타나신 담당자님. 

뒷모습이 매력적입니다 ㅋㅋ 

 

들어오자 마자 보이는 디웰 살롱. 

예쁜 조명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살롱 한쪽 벽면에 걸려있던 마을 책자. 

마을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살롱 1층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

하는 자발적 불편을 실천했습니다. 



 

지하에는 신주욱 작가님의 그림 전시회가 1월 내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주욱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워크숍도 있었다고 해요. 

이 공간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 등 디웰 멤버쉽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살롱을 둘러보는 시간을 잠깐 가진 뒤,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뒤에는 디웰의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하우스 내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디웰 하우스의 벽면. 

들어가자 마자 보이는 계단에 걸려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는 당일에 가장 자신있는 신체부위를 정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직접 

벽에 액자를 건다고 해요. 대표님은 이 액자가 곧 입주민들의 입주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디웰의 거실. 



입주민들은 총 6개의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거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은 휴식의 거실인 2층 거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영화를 보거나 편히 누워있을 수 있습니

다. 

이 거실 외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 식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

어 있었습니다. 

 

디웰 인터뷰가 끝나고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가는 길에 먹은 늦은 점심 식사. 

적은 활동비를 아끼기 위해 길에서 분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지만, 어묵국물을 텀블러에 담지 않고 종이컵을 사용했어요ㅜㅜ 



 

 

민달팽이 유니온으로 가는 길에 사전 방문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대신 직접 종이에 적어온 전화번호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어 보았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는 청년 허브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전화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

어봤었답니다. 



 

청년 허브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마을지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님. 

길을 헤메느라 약속시간 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지만 괜찮다고 말하시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인터뷰를 끝내고 만난 비리시리팀! 

우연히 같은 청년 허브로 무빙스쿨을 나온 비리시리팀과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연수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웠어요. 

 

 

딜리팀의 무빙스쿨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개인마다 소감들을 적어보았어요! 

 

 

 

 

 

 

 



개인 소감 

환용 –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 지식을 얻어서 정말 뜻 깊었고, 디웰과 민

달팽이 유니온에서 들은 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20대의 청춘을 100% 투자하여 

치열하게 사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다. 또한 청년의 문제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쉐어하우스라는 독특한 공간에서의 갈등을 우리의 

상황에 비교하여서 극복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슬 –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사

람들은 정작 몇 되지 않아 외로웠다. 디웰의 쉐어하우스는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

력하는 청춘들이 모여 살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허지용 

담당자와 나의 연결고리는 이번 인연을 시작으로 운영자와 세입자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 

동환 – 연수원에서만 계속 있다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군대 휴가나가는 

기분을 느끼며 상쾌하게 잘 즐기다가 왔다. 생각한 것 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웠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뜻 깊은 시간

이였던 것 같다. 

보연 - 사실 요즘 들어 목표의식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번 무빙스쿨로 디웰 대표님이나 입주민, 민달팽이 유니온 국장님 등을 만나게 되면서 삶에 확신

을 가지고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확신에 찬 모습들이 멋있다고 느꼈고, 나도 내 가치관과 

신념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